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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difficulties and practices experienced by early 

childhood teachers through cooperation with the father of multicultural background families. For 

this,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ten early childhood teachers who have taught 

multicultural background families. The collected data were transcribed and qualitative analysis was 

conducted. Th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early childhood teachers experienced the blocked 

communications by cooperating with the multicultural background family fathers. Therefore, 

teachers tried to communicate more with fathers and mothers. Second, the early childhood 

teachers experienced difficulties caused by the inappropriate demands for child development by 

cooperating with the multicultural background family fathers. Teachers were seen accepting these 

demands as a teacher's role. However, some teachers did not accept them in terms of the 

child-equality. Based on the above findings, the contents and direction of fathers of multicultural 

background families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we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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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연구는 결혼이민자가정 아버지와의 협력을 통해 유아교사가 경험하는 교육적 노력과 실천은 

어떠한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결혼이주민가정 유아를 지도하고 있는 10명의 유아교

사를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면담내용은 녹음, 전사되었고 수집된 전사본을 중심으로 질

적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교사는 결혼이주민가정 아버지와 협력하

는 과정에서 소통의 어려움을 경험하였다. 이에 따라 교사들은 아버지에게 더 많은 소통을 시도하

거나 어머니와 소통하는 모습을 보였다. 둘째, 유아교사는 결혼이주민가정 아버지들의 영유아발달

에 부적절한 요구로 인한 어려움을 경험하였다. 교사들은 이러한 요구를 수용하는 것이 교사의 역

할이라 여기고 수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반면, 유아의 형평성 차원에서 수용하지 않는 교사의 모습

도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유아교육기관에서 결혼이주민가정 아버지를 위한 교육의 

내용과 방향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주요어 : 유아교사, 결혼이민자가정, 협력, 어려움,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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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현재 우리 사회는 산업구조 형태 변화, 저출산을 포함하는 사회, 경제적 문제 등으로 인해 

이주 인구 유입과 국제결혼 가정이 증가 추세에 있다. 아직 우리 사회를 다문화 사회로 규정

하는 것은 시기상조라 보는 견해(Kim, 2013)도 존재한다. 그럼에도 현재 단일민족, 단일혈통

이 국가 정체성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해 왔던 한국 사회는 다인종화, 다문화화(Jun et al., 

Kwak, 2008; Park & Yun, 2018)되어 가고 있고 이는 인구학적 통계 수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과(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2020)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결혼이민자는 2018년 11월 현재, 166,882명으로 남성 32,858명, 여성 134,024

명으로 결혼이민자 여성이 남성에 비해 4배가량 많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이주여성은 주로 아시아계 여성이며 국적별로 살펴보면 베트남이 6,712건으로 전체 

37.9%를 차지한다. 이어 중국 3,642건(20.6%), 기타 국가 2,528건(14.3%), 태국 2,050건(20.6%) 

순으로 나타났다. 2018년 현재 다문화가족 자녀의 수는 총 237,506명이며 이 중 만 6세 이하 

유아는 114,125명으로 약 48%에 해당된다. 

1990년대 붐을 이루었던 농어촌 지역 국제결혼을 축으로 최근 외모나 문화, 교육에 관한 

사고 및 지원방식이 우리나라와는 큰 차이를 보이는 동남아 출신 결혼이주민 여성이 증가하

고 있다. 이들 여성들이 현재 한국의 다문화가정을 구성하는 주류이며 한국 생활 적응의 어

려움이 나타나고 있다(Lee et al., 2010). 영유아교육현장에서 역시 결혼이민자가정 영유아의 

수가 늘고 있음에도 부모들은 결혼이민자가정과 결혼이민자가정 영유아들에 대한 부정적 

시각과 편견(You, 2018)이 여전히 존재한다. 

전통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아버지 역할은 가족에게 경제적 자원제공, 안전과 안정책임을 

담당하고 어머니는 가사, 육아를 담당해 왔다(Huh & Han, 2009). 그러나 현대사회는 부부중

심의 가족구조, 취업부부 증가 등으로 인하여 가족구성원의 역할이 변화되면서 어머니 중심

으로 이루어지던 전통적 양육방식에서 아버지의 참여가 증가하고 아버지 역할에 대한 중요

성 역시 강화되고 있다. 결혼이민자 여성들과 결혼한 한국 남성들은 선택의 한계에 부딪혀 

결혼이민자가정을 이루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아내 나라의 문화에 대한 자신의 이해 부족, 

부정적인 인식, 주변의 편견 등으로 외부 노출을 꺼리고 심적 부담을 느끼며 부부 간의 문화

적 차이를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 모습을 보인다(Park, 2019). 이는 결혼이민자가정 부부 간 

스트레스를 유발하며 결혼만족도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한다(Y. J. Choi, 2016). 이처럼 다

문화가정의 남성은 결혼과정에서의 적응, 아버지로서의 적응뿐만 아니라 사회적 편견 속에

서 사회적 환경에서의 적응해야 하는 이중적 과제를 안고 있다(Lee,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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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정 아버지의 양육참여는 자녀의 성장과 발달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구체적

으로 다문화가정 아버지의 양육참여는 유아의 어린이집 적응성과 정적 상관을 보이며 하위

요인 중 친사회성, 어린이집 내에서의 정서 상태, 또래 간의 적응, 어린이집 일과에 대한 적

응과 정적 상관을 지닌다(Kang, 2014). 또한, 다문화가정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높고 자녀와 

여가활동, 자녀와 관련된 생활지도, 가사활동, 교육적 활동에 조력하는 정도가 높을수록 자

녀는 안정적인 사회적 발달이 독립적이고 내적 통제력이 강하며 성취동기 및 호기심, 사회

적 활동성 등이 뛰어나고 타인과 더 잘 협력한다(Oh, 2012; Shin, 2010). 

한국 사회에서 결혼이민자가정 아버지들은 한부모나 사회 계층이 낮은 가정 출신이 많으

며 열악한 조건에서 낮은 임금으로 일하고 있는 소득층이 대부분이며 농촌지역 미혼 총각, 

만혼, 장애인, 재혼 등의 특징이 나타난다(Choi, 2016). 농촌지역 다문화가정 아버지의 양육

을 조사한 Kim(2012)에 의하면 다문화가정 아버지들이 ‘자녀가 버릇없게 행동을 해도 크게 

개의치 않는다’,‘ 자녀를 때린다’, ‘자녀가 혼자서 놀게 내버려 둔다’는 점을 들어 자

녀 양육에 대한 아버지의 무심함을 지적하였다. 유사한 맥락에서 Lee(2014)는 다수의 결혼

이민자가정 아버지들이 교육적인 아버지 역할에 대해 무관심 혹은 낙관적이거나 귀찮아하

는 모습과 행동을 보인다고 하였다. 이어 아버지의 자녀교육에 대한 방임적 태도와 의식, 어

머니의 언어적 문화적 결핍이 복합되어 자녀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자녀들은 유아교육기

관에서 부적응행동, 언어지체, 학습장애 등의 부정적인 모습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밝히었다. 

Lee(2007)의 연구에서 결혼이민자가정 아버지 참여는 보통수준을 보였다. 중졸 이하의 학력, 

농업이나 생산직 종사하는 아버지의 경우 양육참여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Kang(2014)의 연구에 의하면 결혼이민자가정 아버지의 양육참여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

났으며 양육참여도 하위요인별로는 자녀의 생활지도가 가장 높았고 가사노동 참여도가 가

장 낮았다. 

반면, 결혼이민자가정 아버지들이 자신의 가정에서 가장 역할을 충실하게 이행하고 아내

와 아내 문화를 인정하고 수용하고자 노력하는 모습도 볼 수 있다. Park(2019)의 연구에서 

결혼이민자가정 아버지들은 일반 가정과 다른 자신의 가정을 위해 자녀양육 참여와 가장의 

역할에 충실하고자 하는 노력을 보였다. 또한, 아내의 모국어 사용을 허용하고 자신도 아내

의 모국어를 배우는 등 아내를 인정하려는 노력을 하였다. 이러한 아버지의 노력은 아내에 

대한 연민, 한국 문화에 적응을 하고자 노력하는 아내의 태도와 행동을 통해 강화되고 있음

을 볼 수 있다. Kim et al.(2018)과 Kim & Yoon(2015)의 연구에서 결혼이민자가정 아버지들

이 남편에서 아빠로 거듭나면서 부모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아버지의 

부성적응 과정을 통해 남성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 사회 전반적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을 시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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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자가정의 사회·경제 여건이 열악하고 부모들의 상이한 문화적 배경으로 인하여 

영유아발달에 불안정한 환경이 될 수 있다(Kang, 2014). 결혼이민자가정은 이질적 문화들이 

교차되는 문화접경지로 배우자와 자녀 양육에 대한 가치관이나 태도의 확립과 아버지들의 

역할이 중요하다(Park, 2019). 이와 더불어 유아교육기관과 결혼이민자가정 부모와 적절한 

협력이 이루어진다면 지원을 제공한다면 유아의 건전한 발달 지원을 도울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다문화 교육현장에서 교사들은 다양한 측면에서 다양한 형태의 딜레마에 직면해 있

다(Gu, 2010). 따라서 유아교육현장에서의 다문화교육의 실제가 어떠한지,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하는지에 대한 끊임없는 관찰과 반성은 지속적으로 요구된다(Park et al., 2016). 이러한 

측면에서 결혼이민자가정 부모와 유아교육기관의 협력은 중요하며 특히 가정에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아버지와 유아교육기관과의 협력과정을 살펴보는 일은 결혼이민자가정 영유아 

지원을 위해 의미가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결혼이민자가정 아버지와 관련 연구들은 다문화가족 아버지교육(Y. J. Choi, 

2016; Lee, 2020), 양육 참여 및 역할(Cho, 2012; K. W. Choi, 2016; Im, 2012; Ko, 2014; Kim 

& Yoon, 2015; Lee, 2014) 부성·부모 되기(Kim et al., 2018; Park, 2019) 등의 연구가 수행되

었다. 이들 연구들은 결혼이민자가정에서 아버지의 역할 인식과 수행 정도, 양육의 실제를 

알아보고 아버지가 되어가는 과정을 보여주었다. 결혼이민자가정 아버지가 자녀를 유아교육

기관에 보내면서 기관과의 협력의 과정과 내용은 영유아의 발달을 위해 중요한 부분이다. 

그럼에도 결혼이민자가정 아버지의 기관 및 교사와의 부모협력을 살펴본 연구는 미흡하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결혼이민자가정 아버지와의 부모협력을 통해 유아교사가 경험하는 

교육적 노력과 실천은 어떠한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로써 결혼이민자가정의 자녀양육에 대

한 다양한 환경, 맥락을 이해하며 영유아의 건강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결혼이민자가정 

부모교육의 방향성과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유아교사가 결혼이민자가정 아버지와의 협력과정에서 경험하는 어려움과 

          교육적 실천은 어떠한가?              

 

Ⅱ. 연구방법

1. 연구참여자

연구참여자는 경기도, 충청남도 지역에서 결혼이민자 어머니와 한국인 아버지의 결혼이

민자가정 자녀를 지도하고 있는 유아교사 10명이 참여하였다. 본 연구의 시작에 앞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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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목적과 자료수집 방법 등을 설명하고 자발적으로 연구 참여에 동의한 유아교사를 대상으

로 하였으며 연구참여자 배경은 <표 1>과 같다.

2. 자료수집 및 분석

본 연구는 결혼이민자가정 아버지와의 협력을 통한 유아교사의 교육적 노력과 실천은 어

떠한지 심층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원화된 방법을 통

해 심도 깊게 자료를 탐색하고 현장을 특정 맥락과 분리하지 않으며 인과과정보다 절차와 

과정, 상호작용에 대한 탐색을 중요시하는 사례연구(case study)(Stake, 2007) 방법을 사용하

였다. 이에 따라 결혼이민자가정 영유아를 지도하고 있는 유아교사를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자료수집은 2차에 걸쳐 이루어졌다. 1차 수집은 2018년 9월 3주~11월 4주(총 6주)(참여교

사 1~참여교사 6)에 걸쳐 이루어졌고 2차 수집은 2019년 4월 2주~6월 3주(총 7주)(참여교사 

7~참여교사 10)에 걸쳐 이루어졌다. 이들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반 구조화, 개방 질문을 혼용

하여 심층면담을 총 15회 실시하였고 면담시간은 회당 60분~120분 소요되었다. 심층면담은 

참여자들의 편의를 고려하고 편안한 상태에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연구실, 휴게실, 야외 공

# 참여교사 학력 경력
학급
연령

이민자
가정수

이민자 여성
출신국가

아버지 
연령대

1 최교사 4년제 아동복지학과졸 7년 만 5세 2 베트남, 중국 50대, 60대

2 안교사 4년제 아동학과졸 11년 만 4세 3
중국, 필리핀. 

베트남
40대, 50대

3 이교사 교육대학원 재학 5년 만 3세 3 베트남, 일본
30대, 60대, 

60대

4 김교사 2년제 유아교육과졸 4년 만 3세 4
몽골, 

우즈베키스탄, 
중국

50대, 60대

5 윤교사 4년제 유아교육과졸 2년 만 2세 2 러시아, 베트남 40대

6 민교사 대학원 재학 10년 만 2세 1
중국, 필리핀. 
베트남, 러시아

50대

7 정교사 3년제 유아교육과졸 6년 만 3세 1 몽골, 베트남 50대

8 고교사 4년제 아동복지학과졸 4년 만 4세 2 중국, 몽골 50대, 60대

9 신교사 4년제 아동학과졸 4년 만 3세 3
중국, 베트남, 

태국
60대

10 유교사 4년제 유아교육과졸 4년 만 5세 2
몽골, 베트남, 

러시아
40대, 60대

<표 1> 연구참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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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카페에서 실시하였다. 전사과정에서 연구 흐름에서 중요한 부분과 모호한 내용은 확장

되고 구체적 재질문을 목적으로 추가면담을 실시하였다. 면담과정은 참여자 동의하여 모두 

녹음되었다. 수집자료는 심층면담 녹음자료를 전사한 전사본, 연구자가 연구현장을 스케치

하고 아이디어를 기록한 현장노트(field notes)를 수집하였다. 결혼이민자가정 유아 관찰기록 

및 아버지 상담기록은 직접 수집된 자료는 아니나 심층면담 과정에서 교사와 함께 열람함으

로 현상에 대한 이해, 연구 맥락을 이해하는데 활용되었다.

본 연구에서 자료수집과 분석과정은 자료수집과 동시에 분석이 실시되는 순환적 과정으

로 이루어졌다. 수집자료는 순차적이고 누적적으로 컴퓨터 폴더에 저장되었다. 자료분석은 

심층면담 전사본을 중심으로 사례연구에서의 자료분석 및 해석방법(Stake, 2007)에 의거하

여 유목화하고 분석 범주를 정하여 실시되었다. 구체적으로 날짜별로 저장된 파일을 출력하

여 전체 텍스트 읽기를 실시하면서 내용을 유목화하고 주제를 생성하였다. 전사자료를 반복

적으로 읽으면서 연구 맥락을 이해하고 자료의 본질을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자료 여백에 최

초 코딩, 범주를 기록하였다. 생성된 코딩, 범주를 토대로 연구 참여자의 언어와 표현을 있

는 그대로 활용하여 주제어를 도출하였다. 이후 텍스트 읽기를 반복적으로 실시하면서 생성

된 주제어의 하위주제 도출, 주제어 및 하위주제 재구성의 작업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반복

적인 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도출된 주제어는 협력, 혼선, 불통, 아버지 주도, 어머니 배제, 

불균형, 고집, 과도, 과열, 교사 무시, 학습, 훈육, 가정 문제, 중재, 불화, 가족 갈등으로 나타

났다. 자료분석의 타당도를 높이기 위하여 분석 결과를 연구 참여자와 함께 확인하는 절차

(member check)를 거쳐 연구자의 이해도가 부족한 부분을 확인하여 수정, 보완하고 연구 참

여자의 의도를 충실하게 반영하도록 노력하였다.

Ⅲ. 연구결과  

1. 가정-기관의 불통과 혼선  

가. 아버지 주도의 부모협력

한국의 결혼이민자가정에서 남성은 아내의 부족한 한국어 실력, 실정 파악에 대한 취약

성, 문화적 차이로 부모의 역할을 혼자 수행하고자 하며 경제적인 부양자로서 자신의 존재

에 가장 많은 비중을 둔다. 또한, 그 외 상징적인 존재로서 아버지인 자신이 꼭 있어야 한다

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Lee, 2014). 이와 같은 현상은 본 연구에서도 포착된다. 본 연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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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결혼이민자가정 아버지들은 결혼이민자인 어머니들이 아직 한국어가 능통하지 않고 한

국문화에 적응이 안 되었다는 인식하에 어머니를 배제한 채 기관, 교사가 자신과 전적으로 

소통하기를 희망하고 있었다. 이는 유아교사들이 결혼이민자가정 아버지와의 협력하는 과정

에서 의사소통이 단절이 되거나 혼선을 빚는 근본적인 어려움으로 작용하였다. 유아교사들

은 이러한 아버지들의 요구를 수용하여 아버지와 전적으로 의사소통하고 협력을 시도하고

자 하였다. 그러나 사례에서와 같이 유아교사들이 영유아의 일상, 특이사항을 안내하고 전

달하기 위한 전화 상담을 시도함에도 아버지와의 연락이 원활하지 않을 때가 많아 여러 차

례 통화를 시도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유사한 맥락에서 아버지들이 정기적, 비정기적 상담 

시간의 잦은 불참, 자녀의 일상, 발달상황, 습관 등을 상세히 알지 못하는 일, 교사의 요청이 

어머니에게 전달되지 않는 일이 빈번하고 이 같은 현상이 지속적, 반복됨에 따라 유아교사

들은 결혼이민자가정과의 아버지와의 협력과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이는 교

사의 바쁜 업무 일상에서 큰 어려움으로 작용하였다.

 

상담이나 어린이집에서 오는 연락은 (어머니 말고) 아버지에게 해 달라고 하세요. (중략) 아버지에

게만 연락을 드리다보니 통화가 잘 안돼요. 아버님께 연락하려고 하면 전화 안 받으시는 일 많고, 

전화기가 꺼져 있는 경우도 많아요. 무슨 일이 있으면 아버님에게 해라 하시면서 정작 연락은 안 

되니까요. 어느 땐 아버님께 시간 간격을 두고 4-5번씩 전화를 해야 겨우 통화가 되는 경우도 있어

요. 이런 일 반복되고 이런 점이 제일 어려움이에요. (2018.9.21. 이교사)

어머니가 아직 한국어가 서툴러서 아버지가 아이를 어린이집 보내고 학원 보내는 것, 장난감 사 주

는 것 이런 거뿐만 아니라 무엇이든 다 알아서 하신대요. 그래서 ‘OO이 엄마에게 얘기할 필요 없

다. 그런데, 문제는 아버지가 새벽에 나가셔서 밤 늦게 오시고, 휴일도 일하셔서 연락이 거의 잘 안

되는 게 문제예요. 상담시간에 오셨을 때 가정에서 자녀와 어떻게 지내는지 여쭤보면‘일하느라 

OO이랑 지내는 시간이 거의 없어서 잘 모르겠다’고 하셔요. 좀 난감하죠. (2019.4.22. 정교사)

이로 인하여 유아교사들은 아버지와 전적으로 소통을 원하는 아버지의 요구를 수용해야 

하는지 갈등하기도 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어머니와 소통을 

시도하는 모습도 나타났다. 그러나 유아교사들은 결혼이민자가정 어머니와 소통을 시도하여

도 기대만큼 효과가 없음에 아쉬움을 드러내었다. 사례에서 유아교사들이 아버지 대신 어머

니에게 전화, 문자메시지, 쪽지 통신, 알림장 등을 통해 어머니와의 의사소통을 시도하였으

나 어머니와도 원활한 의사소통이 나타나지 않기도 하고 자녀의 기관생활에 대해 무관심을 

보이는 어머니도 있어 답답함을 느끼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아버님이 너무 원하시니까 아버님께만 연락드리는데 별로 아이한테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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렇게 하는 게 맞나 싶기도 하고, 잘 모르겠어요. 한동안 연락도 안 되고 협조도 안 되어서 너무 힘

들었어요. 그래서 아버님께 먼저 연락드리고, 어머님께도 연락드리고 연락되시는 분께 상황을 안내

하고 있어요. 한 번은 OO이가 집에서 다쳐왔어요. 그래서 어린이집에서 연고를 발라주었어요. 어머

니께 전화 드렸더니 어머니는 이런 상황을 전혀 모르시더라구요. 설명 드리고 가정에서도 상처 소

독이랑 연고 발라주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다음날 어린이집에서 붙여준 반창고를 그대로 붙

이고 왔어요. 어머니와 연락하는 것도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2019.5.13. 고교사)

너무 답답해서 제가 어머님께 연락드렸어요. 전화 드려서 오늘 OO가 아프고 토했다고 잘 봐 달라

고. 쪽지편지에도 적어드렸어요. 여벌옷을 챙겨 보내달라고요. 그런데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림

편지도 쓰고 최대한 쉬운 말도 표현해도 어려우신지, 관심이 없으신 건지 잘 모르겠어요. ‘네’그

러시는데 잘 안 보내주세요. (2019.4.2. 유교사)

나. 담임교사를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는 아버지의 태도

유아교육기관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부모의 지원과 참여가 매우 중요하

다. 본 연구에서 결혼이민자가정 아버지와의 협력, 상담 과정에서 유아교사들은 아버지들이 

기관에서의 상담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교사, 기관과의 협력과 참여를 소홀히 하는 일, 교

사를 가르치려는 태도, 담임교사보다 원장이나 원감 선생님을 더 신뢰하는 태도와 행동으로 

인하여 원활한 상담과 협력의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이러한 어려움은 교사의 사기저하로 

이어지는 모습도 보였다. 아래 사례에서 결혼이민자가정 아버지들이 담임교사보다 원장선생

님이나 원감 선생님에게 상담을 원하거나 학급에서 생긴 문제나 전달 상황에서 교사들의 의

견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와 행동을 보여준다. 또한, 상담과정에서 교사의 제안이나 교육적 

소신을 수용하지 않는 아버지의 언행 및 태도로 인하여 갈등하고 고민하는 교사의 모습을 

볼 수 있다. 한편, 아버지와 불편한 관계가 형성될까 우려하여 표면적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

하고자 교육적 소신을 이야기하지 않는 교사의 모습도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결혼이민자가

정 아버지와의 형식적이고 피상적 소통과 협력에 대하여 회의감을 표출하는 유아교사의 모

습도 확인된다.

상담 과정에서 말씀드리면 알겠다는 말씀만 반복하세요. 교사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시나 하는 생각

이 들어요. 좀 무시한다고 할까요. 대충 듣고 끝내신 다음 원감선생님이나 원장선생님을 뵙고 가겠

다고 하세요. 처음에는 몰랐는데 반복되니까. ‘아, 나를 교사로서 신뢰하지 않으시는구나!’ 이렇

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계속 말씀드려야 하나 고민 중이예요. (2018.11.12. 안교사)

아이가 원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자세한 내용은 담임교사가 제일 잘 알잖아요. 결국 원장님께서는 

아버님 말씀 들으시고 나서 저에게 전달받고 다시 상담하시고, 어느 때는 원장님과 아버님이 상담

하실 때 원장님이 부르셔서 원장님 실에 갈 때도 있어요. 원장님은 상황을 잘 모르시니까요. 이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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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되면 아이를 위해서도 별로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요. 교사가 제일 잘 아는데.. 교사로서 자신

감도 떨어지구요. (2018.10.8. 김교사)

교사로서 교육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면 좀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내색도 하시구요. 노골

적으로 선생님이 뭘 아느냐고 대 놓고 말씀하시기도 해요. 원장님이나 주임 선생님이 아버님이 잘 

모르시니까 교사로서 충분히 설명해 드리고, 오해 없이 잘해 드리라고 당부도 하시고. 저도 잘하려

고 하는데. 아버님 생각과 다른 이야기를 하면 안 받아들이시고 불편해 하시니까 ‘좋게, 좋게’,

‘네네’ 하면서 상담을 해요. 상담을 하는 이유도 없고 그러니까 상담을 잘 안 오려고 하시죠. 상

담 의미가 별로 없으니까요. (2019.4.8. 신교사)

 

아래 사례에서 결혼이민자가정 아버지들이 교사를 어리게 보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으

로 대하는 태도에 유아교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준다. 교사들은 그 원인으로 아

버지의 높은 연령을 들었다. 교사들은 교사 연령이 상대적으로 부모들보다 연령이 적은 경

우가 많고 특히 결혼이민자가정의 경우 일반 가정 아버지 연령 보다 많아 교육관, 사고방식, 

대화 방식에서 세대 간 차이가 크다는 점도 이유로 들었다. 이러한 아버지들의 태도와 행동

에 대하여 유아교사들은 아버지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수용하고자 노력을 기울이는 모습

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아버지들이 교사로서 대우하지 않는 태도와 행동을 지속, 반복함에 

따라 사기와 교사로서 효능감이 저하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교사들은 선배교사, 원감, 원장과 함께 논의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아버지는 교사를 교사로 대우하시지 않구요. 좀 무시한다고 할까요? 옛날 분이시니까, 결혼이민자

가정 아버지 중에서 저의 아버지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도 계셨어요. 상담할 때 부모님 대신 조부모

님이 오시기도 하는데. 조부님과는 또 다른 느낌이에요. 교사를 가르치려고 하시고, 선생님이 뭘 알

겠느냐고 무시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렵죠. 이런 아버지들은. 처음에는 그래도 나름 내가 교사니까 

배운 것, 아는 것을 교육적인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너무 받아들이시지 않으니까 저도 지쳐서 어느 

때는 그냥 “네네” 그렇게 짧게 말씀드려요. 그러다 보니 상담이 잘 안 되고, 부모님께 들어야 할 

말, 교사가 해야 할 말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중략) 원장님에게 아예 말씀드려요. 나중에 들으시는 

것보다 직접 교사인 저에게 들으시는 게 낫다 싶기도 하고. 말씀드리면 원장님이 직접 해결해 주시

기도 하고. 어느 때는 이렇게 해 봐라 조언을 해 주세요. (2019.4.26. 정교사)

OO아버지는 담임교사인 저와 상담을 별로 원하지 않으세요. 원장님을 찾으세요. 연세가 있으셔서 

그런 것 같아요. 결혼도 안 한 선생님이 뭘 알겠느냐, 이런 말씀을 너무 많이 하셨어요. 전화하시면 

무조건 원장선생님 바꿔 달라고 하시면. 어느 때는 원장님과 상담하시는 게 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데... 매번 그러시면 담임교사인 제가 좀 존재감이 없어지는 느낌이 들죠. 제가 혼자 해결하려

고 하기보다 옆 반 선생님에게 상황 이야기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야기를 나누어요. (2019.5.3. 

유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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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별하고 부적절한 요구  

가. 영유아 발달에 부적절한 지도 요구

결혼이민자가정 어머니들은 자녀교육에 적극적인 양상(Jun et al., 2008; Na & Hong, 2016)

을 보이는 반면, 아버지들은 교육적인 아버지 역할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혹은 낙관적이거나 

귀찮아하는 모습과 행동을 보이기도 한다(Lee, 2014). 본 연구에서 결혼이민자가정 아버지들

은 자녀교육, 일상생활을 포함하는 영역에서 다른 유아보다 특별하고 부적절한 교육을 제공

해 주기를 희망하고 있음이 나타났다. 교사들은 이러한 아버지의 요구에 대해 어려움과 함

께 교사로서의 딜레마를 경험하고 있었다. 아래 사례에서 아버지들은 학습측면에서 교사가 

다른 유아보다 자녀에게 더 많은 각별한 관심과 대화, 놀이를 함께 해 주기를 요구하는 모습

을 볼 수 있다. 또한, 아버지들이 교사에게‘혹독한’ 방법으로 유아를 훈육해 줄 것을 요구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처럼 교사는 결혼이민자가정 아버지들이 자녀에게 더 각별한 관

심, 영유아 발달에 적절하지 않은 학습내용, 엄격한 체벌과 훈육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요구

하고 있어 이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어려움과 딜레마를 경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한, 교육적 소신을 가지고 아버지들의 영유아 발달에 부적절한 지도 요구를 단호히 수용하

지 않는 교사의 모습도 볼 수 있다.

아버님이 학습측면에 신경을 많이 쓰시는 거 같아요. 오시면 다른 건 묻지도, 들으시지도 않고, '우

리 아이 무조건 공부시켜 달라, 글 가르쳐 달라, 우리 아이가 2살부터 글을 읽었다’, 이러시면서 

한자공부, 수학공부 시켜달라고, 그래서 여기 보내는 거 아니냐고 자꾸 요구하세요. 어려워요. ‘아

이들은 놀이가 공부다’라고 말씀드려도 막무가내로 해 달라고요. ‘우리 같은 가정 도우라고 나라

에서 어린이집에 돈 주는 거 아니냐고’ 따지시면서 무조건 해 달라고 하세요. 따르자니 아닌 것 

같아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2018.11.16. 최교사)

집에서 OO이가 수학 문제 틀리면 화내고 혼을 많이 내시고 회초리로도 때리신대요, 애들 공부시키

려면 무섭게 해야 한다고, 밥 안 먹어도 때리고, 동생이랑 싸우면 벌세우고. 어느 땐 추운 겨울에 

문밖에 세워 두기도 하고. 버릇 나빠지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선생님도 때리라고, 벌세우고, 자

꾸 그렇게 해 달라고 요구하시니까... 당황스럽고 너무 혹독한 방법이라 부담스럽고 마음이 아파요. 

(중략) 아버지들이 너무 모르시니까 저는 소신을 가지고 말씀드려요. 안 된다고. 그리고 실제로 아

버지 요구대로 안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려요. (2018.9.21. 이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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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한 맥락에서 결혼이민자가정 아버지들은 자녀의 편식 식습관, 정리정돈 습관을 고치

고 익히도록 기관에서 교사가 엄격하게 지도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어 교사들이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다. 유아교육기관에서 유아교사들은 생활지도를 담당하며 유아의 기본생활습

지도, 정서행동지도를 실시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교사들이 느끼는 어려움의 실체는 결

혼이민자가정 아버지들은 아내가 자녀양육을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으므로 이를 기관에서 

교사가 대신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가정에서 어머니의 한국음식

에 대한 편식습관으로 인하여 유아가 편식습관이 생성되어 있기 때문에 기관에서 교사가 이

를 지도해 줄 것을 요구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볼 수 있다. 또한, 어머니가 정리정돈 습관이 

안 되어있어 자녀가 이를 학습하지 못하였으므로 기관에서 교사가 이를 지도해 줄 것으로 

요구하는 아버지의 모습도 볼 수 있다. 이처럼 교사들은 유아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가정과 

기관과의 협력이 중요함에도 가정에서 부모의 일을 기관과 교사가 대신해 줄 것을 요구하는 

아버지들에 대해 어디까지 교사가 지도를 하고 관여할 것인지 고민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사들은 아버지의 요구를 수용하여 유아의 상황에 맞추어 개별지도를 하는 일이 교사의 역

할이라 여기고 정리정돈 지도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또한, 아버지로부터 가정 상황을 

듣고 자신도 모르게 다른 유아보다 더 챙기고 관심을 쏟는 경우가 있어 이것이 교사의 정당

한 행위인지도 고민하는 모습도 볼 수 있다. 반면, 유아의 형평성 차원에서 아버지들의 요구

를 수용하지 않는 교사의 모습도 볼 수 있다.

아버지 중에, 엄마가 가정교육을 잘 못시켜서 가정교육을 유치원에서 해 달라고 부탁하시는 분이 

계세요. 잘못하면 따끔하게 야단쳐야 그다음엔 안 그러는데 애들이 뭘 잘못해도 엄마가 그냥 놔둬

서 애들 버릇이 없어진다구요. 예를 들면 편식 같은 것 고쳐달라고 하시는데, 제 생각에는 한국음

식에 어머니가 익숙하지 않으니까 한국음식을 남기는 것에 대해 좀 관대하신 것 같아요. 아버지는 

어머니가 편식습관을 만들고 식습관 교육 안 시킨다고 교사가 해달라고 요구하시구요. 좀 돕고 싶

은 마음도 있고, 또 교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다가도 형평성 차원에서 OO한테만 그러는 게 

맞나 싶기도 하구요. 그래서 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아버지들이 요구하셔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니까요. (2018.10.12. 안교사)

OO이네는 어머니가 치우는 거 싫어해서 애들도 치우지 못한다고 하셨어요. 아버지는 늦게까지 일

하시고. 어머니가 정리정돈하는 것을 잘 못하시고 지저분한 걸 잘 모르셔서 아이들이 그걸 보고 자

라서 치우고 정리하는 걸 아예 모른다고 하셨어요. 저에게 어린이집에서도 정리하라고 하고. 집에 

가서도 이렇게 치우라고 해 달라고, 그렇게 가르쳐 달라고 부탁을 하세요. 일과 중에 정리정돈 하

는 시간이 있는데 OO이만 따로 정리정돈을 어떻게 시켜야 하나 고민스러워요. 그래도 교사가 개별

적으로 유아를 지도해야 하기 때문에 정리정돈 지도를 시키고 있어요. (2019.5.16. 신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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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자가정하면 좀 경제적으로 열악한 가정이 더 많아요. OO이네는 아버지, 어머니 두 분 다 

일하시니까요. 어느 때에는 “OO 좀 씻겨 주세요”. “OO 먹여 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부모님 안색도 너무 안 좋으신 거예요. OO이도 그렇고. 제가 안 된 마음 가지면 동정하는 것 같고. 

OO이를 다른 친구들보다 저도 모르게 더 챙기게 되는 거예요. (2019.5.21. 유교사)

나. 가정 문제의 중재

결혼이민자가정 아버지는 외국에서 온 아내를 약자로 보고 한국 사회에서 어머니로 살아

가는데 발휘할 수 있는 역량을 과소평가하기도 하고 아내에게 어머니 역할을 요구하기보다 

딸처럼 대하기도 한다(Lee, 2014). 본 연구에서 유아교사들은 자녀 양육을 포함한 문제로 부

부갈등을 호소하고 이를 중재해 줄 것을 요구하는 아버지들에 대해 어려움과 딜레마를 경험

하고 있었다. 아래 사례에서 아내가 여타 결혼이민자가정 어머니들과 잦은 모임을 갖고 이

때 한국어 대신 자국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한국어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 호소하는 아버

지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아버지들은 교사에게 어머니가 결혼이민자가정 어머니들과의 모임 

참석을 저지하고 한국어 습득을 빨리해서 기관의 부모협력, 부모참여를 할 수 있도록 개입

해 달라고 요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경우, 교사들은 어머니가 기관과의 협력, 부

모참여에 동참하는 일은 필요한 일이나 가정의 문제에 대해 교사가 개입하는 것이 적절한지

에 대해 딜레마를 느끼는 모습, 이러한 아버지 요구를 과도하게 느끼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아버님은 어머님이 한국어 빨리 배웠으면 좋겠는데 한국어 공부 잘 안 해서 한국어가 늘지 않는다

고, 그래서 아버님이 너무 힘들다고. 어머님이 결혼이민자가정 커뮤니티, 모임 같은 데 자주 나가시

고 원래 모국어를 쓰시나 봐요. 그래서 아버님은 어머님에게 한국어 열심히 배운 다음 어린이집에 

오라고 말해달라고 하세요. 이런 말씀 들으면 어머님께 원에 오시라고 행사에 오시는 게 당연히 필

요하죠. 그런데 아버님 요구대로 어머니한테 모임 가지 마세요. 한국어 열심히 배워서 어린이집에 

오세요.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일은 도를 넘는 것 같아요. (2018.10.25. 김교사)

아내분이 외국 분이고 어리셔서 힘들다고 하세요. 집안일을 아버님이 다 하시는데 어머니가 어머니 

몫을 안 하신다는 거죠. 가정에 대한 이해도 필요한데, 상담을 하다보면 아이보다 아버님 개인 상

담으로 끝나는 것 같은 때가 힘들어요. 아이 이야기로 들어가야 하는데 부부 문제에 대한 갈등으로 

이야기 주제가 채워지니까요. 그래도 교사가 가정문제에 직접 개입하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좀 

과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딱히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아닌데 마음은 무거워요. 아이한테 안 좋게 돌

아간다고 생각하니. (2018.10.23. 윤교사)

아래 사례에서는 결혼이민자가정 아버지들이 유아교사에게 가정에서 나타나는 고부갈등

에 대한 중재를 요청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교사들이 간접적으로 중재하고자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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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시도가 나타났다. 예컨대, 교사들은 어머니들을 약자로 인식하여 조모가 방문하였을 때, 

어머니의 입장에서 간접적 중재를 시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반면, 자녀양육에 소홀하여 

고부갈등의 원인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 어머니와의 소통이 어렵고 어머니의 양육관이 

너무 확고하여 중재와 교육이 어렵다는 인식도 볼 수 있다.

OO할머님이 가끔 하원 지도 오세요. 아버님은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너무 싸운다고, 바빠서 신경 

못 쓰는데 OO이를 위해서라도 교사는 제가 얘기를 잘 해 달라고 하세요. 어머니들이 너무 나이가 

어리시니까요. 타국에 와서 좀 안 됐다 싶어요.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지만 할머님께 어머

님 입장을 좀 넌지시 말씀드릴 때도 있어요. (2019.4.26. 신교사)

결혼이민자가정에도 일반 가정처럼 고부갈등이 있는 것 같아요. OO이는 어머니도 일하시니까 할

머님이 주로 돌봐주시는데요. 어머니가 OO한테 너무 허용적이라고 해야 하나 제가 보기엔 거의 방

임하는 것 같아요. 할머님은 안타까우시니까 어머님한테 “OO 이거 해 줘라.”, “저거 해줘라.” 

이렇게 하신대요. 그래서 갈등이 있대요. 아버님 말씀은... 그래서 선생님이 좀 나서달라고 하시는

데, 어머님하고 일단 소통이 잘 안 되구요. 어머님의 생각이 너무 확고해요. 어머님 나라에서는 다 

그렇게 한다고요... 제가 더 이상 나서는 게 어려워요. (2019.6. 7. 유교사)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결혼이민자가정 아버지와의 협력을 통해 유아교사가 경험하는 어려움과 교육

적 노력은 어떠한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논의 및 결론

을 맺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 유아교사가 결혼이민자가정 아버지와의 협력과정에서 경험은 어려움

은 가정과 기관의 불통과 혼선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는 아버지 주도의 부모협력, 교사를 무

시하고 인정하지 않는 아버지의 태도 범주가 포함된다. 본 연구에서 결혼이민자가정 아버지

들은 어머니가 한국어가 능통하지 않고 한국문화에 적응이 덜 이루어진 것으로 인식하여 어

머니를 배제한 채 기관, 교사가 아버지와 전적으로 소통하기를 희망하였다. 그럼에도 교사와 

아버지와 협력이 원활하지 않았다. 이는 아버지와의 연락 두절, 상담의 잦은 불참석 등이 큰 

걸림돌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또한, 아버지가 자녀에 대한 특성을 잘 알고 있지 못하고 아버

지에게 안내한 사항이 어머니와 공유되지 못하는 점도 가정과 기관의 의사소통의 걸림돌로 

나타났다. 이를 위하여 교사들은 아버지와 더 많은 연락을 취하고 어머니와도 의사소통을 

시도하였다. 한국어가 능숙하지 않은 어머니와의 의사소통을 위해 교사들은 그림편지, 쪽지 

통신 등을 활용하는 모습도 보였다. 이러한 교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교사들은 기대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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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와 협력이 원활하지 않음을 느끼고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결혼이민자가정에서 아버지가 주된 보육의 파트너이며 아버지들이 어

머니의 양육방법을 신뢰하지 못하고 어머니가 자녀양육에 덜 관여하고 있음을 나타낸 

Gu(2010)의 연구와 유사한 맥락이다. Lee(2020)의 연구에서 다문화가정 아버지들이 건강지

원센터에서 실시하는 아버지교육에 참여가 저조하며 그 주된 이유로 다문화가정 아버지들

이 직장 일로 주중에 시간을 내기 어렵고 ㅌ그마저도 어머니 대신 아버지가 주로 참석하는 

모습을 보여 연구결과와도 유사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이어 본 연구결과는 결혼이민자가정 

아버지들은 교육적인 아버지 역할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낙관적이거나 귀찮아하는 모습과 

행동을 보이기도 하고 자녀교육에 대해 매우 낙관적인 태도로 학습, 일상생활에 관심을 보

이지 않는 모습을 보인 Lee(2014)의 연구의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다. 또한, 결혼

이민자가정 어머니들은 자녀양육에서 경제적 빈곤, 언어로 인한 자녀양육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자녀의 숙제를 도와주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제한된 한국어 능력 

때문에 자녀의 숙제, 학습지도에서 실질적인 어려움을 나타낸 Jun et al.(2008)의 연구결과와 

부합된다. 그러나 결혼이민자가정 어머니들이 자녀교육에 적극적인 양상을 보인 Na & Hong 

(2016)의 연구와는 다소 상반된 결과이다. 

본 연구에서 결혼이민자가정 아버지들과의 협력과정에서 교사들이 경험하는 근본적인 어

려움은 아버지들과의 연락이 원활하지 않은 점이다. 이처럼 아버지들과 연락과 소통이 원활

하지 않은 이유로 아버지들의 퇴근 시간이 일정치 않으며 야근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또한, 아버지의 연령이 높아 전통적인 사고방식을 유지하고 있고 양육참여가 낮

고 그 방식 역시 전통적인 자녀교육을 고집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Jo(2016)

의 연구에서는 농촌지역일수록 결혼이민자가정의 열악한 사례들이 드러나고 있고 결혼이민

자가정의 정착과 자립을 지원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경우도 주로 도시 지역에서 서비

스 수혜가 이루어지고 있음이 지적되었다. 가정과의 협력과 관련하여 결혼이민자가정의 어

머니 측면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결혼이민자가정 어머니들은 자녀 양육

에 원활하게 참여하고 있지 못하며 미흡한 한국어 실력으로 인해 자녀에게 다양한 어휘를 

사용하거나 가르쳐주지 못하고 있다. 알림장 등 유아교육기관과의 의사소통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Jun et al., 2008). Kang(2014)은 결혼이민자가정 어머니들은 자녀에게 모국에 대한 

이해와 자긍심을 키워줄 것인지, 한국 사회에 대한 정체성을 확립시켜 줄 것인지 혼란스러

워하고 어머니의 이러한 정체성의 혼란은 자녀에게 전이되어 건강한 자아정체감을 형성하

는데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결혼이민자가정 아버지교육을 위해 지역, 아버지 연령 및 학

력 등 개인특성이 반영된 지원프로그램의 계획과 운영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더욱이 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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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관에서 결혼이민자가정 아버지들의 교육 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해 교육시간, 교육내용 

등에 대한 요구도를 실시하고 이를 반영하는 일이 필요하다. 예컨대, 결혼이민자가정 아버

지들이 자녀와 함께 하는 놀이, 다양한 나라의 특색 음식 만들기, 그림책 읽어주기 등의 교

육내용과 방법을 결혼이민자가정 아버지들에게 제공해 준다면 자녀양육의 효능감을 증진시

키고 자녀를 양육하는데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유아교육기관에

서 결혼이민자가정 아버지뿐만 아니라 어머니들을 포함한 부모교육이 실시되어야 하며 어

머니의 한국어 능력, 문화적 이해, 정체성 교육을 포함하는 내용이 강화되어야 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 유아교사가 결혼이민자가정 아버지와의 협력을 통해 경험하는 어려움

의 양상으로 영유아 발달에 부적절한 지도 요구가 나타났다. 여기에는 과도한 학습지도, 가

정 문제에 대한 중재 요구 범주가 포함된다. 본 연구에서 아버지들은 교사가 부적절한 학습

지도와 더불어 다른 유아보다 자녀에게 더 많은 관심과 대화, 놀이를 함께 해 주기를 요구하

였다. 또한, 식생활, 정리정돈 지도를 위해 교사가 유아에게 엄격한 체벌과 훈육을 해 줄 것

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모습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교사들은 다문화가정 유아들을 

위하여 언어발달지도, 맞춤형 학습지도, 또래관계지도, 음식섭취지도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을 보인 Jeon & Nam(2015)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이다. 본 연구에서 유아교사들은 이와 같은 

아버지들의 요구에 갈등과 딜레마를 나타냈다. 이를 통해 유아들의 개별요구를 수용하는 것

이 교사의 역할이라 인식하여 정리정돈 지도하거나 가정환경에 대한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

고 교사 자신도 모르게 각별한 관심과 지도를 하는 교사들의 모습이 나타났다. 반면, 유아들

의 형평성 차원에서 결혼이민자가정 아버지들의 각별한 요구는 수용하지 않는 교사의 모습

도 확인되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 결혼이민자가정 아버지는 어머니가 한국 어머니보다 결혼이민자가정 

어머니들과의 잦은 모임으로 한국어 구사 능력이 늘지 않아 어려움을 호소하고 교사가 이를 

중재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었다. 자녀양육으로 인한 가족 갈등, 고부갈등에 대해 교사가 중

재해 줄 것을 요구하는 아버지에 대하여 유아교사들은 과도한 개입이라 여겨 이행하지 않거

나 어머니의 입장에서 고부갈등을 간접적으로 중재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결혼이민

자가정에서 교사들이 어머니를 같은 여성으로 동정심을 가지고 있음을 보인 Gu(2010)의 연

구와 유사한 맥락이다. 한편, 본 연구에서 결혼이민자가정 아버지들은 아버지로서의 자녀양

육 참여와 역할을 수행하지 않고 유아교사가 대리해 줄 것으로 요청하는 모습은 자녀양육 

참여와 가장의 역할에 충실하고자 하는 노력을 보인 Park(2019)의 연구와 상반된 결과라 할 

수 있다. 이어 본 연구에서 결혼이민자가정 어머니가 자녀양육과 관련하여 자녀양육의 방

임, 이에 대한 확고한 양육관으로 인해 시어머니와의 고부갈등을 겪고 있음을 나타내었는데 

결혼이민자가정 어머니들이 교육신념이 매우 강하여 교사에게 부정적 인식으로 비친 Jun 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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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2008)의 연구와 유사한 맥락이라 하겠다.

이처럼 결혼이주민가정 아버지들이 유아교사와의 협력과정에서 나타나는 부적절한 요구

와 이에 대한 교사의 교육적 실천 행위는 결혼이주민가정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며, 어떠한 

지원을 할 것인가 대한 시사점을 지닌다. 본 연구에서 결혼이주민가정이 특별하다는 아버지

의 인식은 유아교사에게 부적절하고 특별한 요구를 하게 하는 배경이 된다. 예컨대, 결혼이

주민가정의 영유아, 부모를 주류문화인 한국문화적 입장에서 이들을 이해하고 이들이 한국

문화 속에 융화되고 편제되도록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볼 것인지의 관점이다. 또 다른 

관점으로 문화적으로 다른 결혼이민자가정의 소수 문화를 존중하고 영유아와 부모를 일반 

가정 영유아, 부모와 동등한 학습기회를 제공하고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관점과 접근방식이

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Jo(2016)는 다문화가족 지원 상황에서 일부 수혜자들의 경우 

지원서비스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공동체와 사회 나눔, 배려정신을 키우지 못하

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어 기존의 온정적 지원 위주의 시혜성 담론에서 근래 역차별, 반다

문화 의견을 출몰하게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이슈에 대해 Park et al.(2016)은 최근 문화다

양성 측면에서의 논의가 일고 있으나 여전히 학교현장에서 구체적 실천이 미비하다고 지적

하였다. 일찍이 Gu(2010)의 연구에서 유아교육현장에서는 일반 가정 유아와 다문화가정 유

아를 구분 없이 생각하는데 굳이 분리해서 실시하는 다문화교육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음이 나타났다. 영유아교육현장에서 교사들이 결혼이민자가정 유아들에 대해 그냥 한국아

이라고 생각하는 일이 중요함이 논의되었다.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사회구성원들이‘결혼이민자가정’이라는 특별한 용어 

속에 차별이 존재할 수 있음을 인식하는 일이 필요하다. 따라서, 유아교육기관에서 교사교

육을 통해 결혼이민자가정을 지도하는 교사의 인식과 관점을 점검하는 일이 우선적으로 필

요하다. 그리고 다양한 문화와 가족을 이해하고 수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일반가정의 영유

아, 부모를 위한 교육도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Park & Han, 2011). 아울러 결혼이민자가정 

아버지들이 영유아 발달에 적합한 양육 및 교육관 형성을 도울 수 있도록 적절한 양육 및 

훈육 내용 및 방법, 자녀와의 상호작용 및 대화기법, 부모역할 훈련을 제공하는 일이 필요하

다고 본다.

한편, 결혼이민자가정의 경제적 수준, 출신배경, 욕구수준 등의 차이로 인한 결혼이민자가

정의 어려움과 문제는 분화되고 있고 결혼이주민 가정에서 결혼이주여성의 가출, 별거 등으

로 조손가족이 형성되고 있다(Jo, 2016). 이러한 양상으로 인한 어려움, 결혼이주여성과 융화

되지 않은 채 살아가는 가족들의 문제로 이어진다. 그러므로 결혼이민자가정이 겪는 어려움

은 영유아에게 직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결혼이민자가정마다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한 행·재정 지원 역시 분화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유아교사가 결혼이민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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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 직면하는 현실에 직접 개입하고 지원하는 일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지역사회, 정부의 

관심과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본다. Rhoads(1998)는 다문화적 사회활

동은 사회적 행동과 성찰의 일부로 간주되며 사회 변화에 기여하는데 권력의 분배, 권력과 

경계 사이에 연관성이 있어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사회 결혼이

민자가정에 대한 관점과 지원은 주류문화 위주의 사고에서 벗어나 소외된 삶에 대 한 경험

과 이해를 높이며 자각과 실천(Chen & Starosta, 1996; Hooks, 1994)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

다. 따라서 유아교사의 다문화 태도와 행동역량 증진도 필요하다. 덧붙여 유아교사는 다문

화 교실의 변화를 위해 유아교사들의 다문화 인식과 역량도 증진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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